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큐티는 말씀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.

하룻동안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진지하게 고백하고

자신을 여는 것입니다.

그러므로 큐티는 잘 읽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

큐티의 핵심은 성경읽기입니다 모든 묵상은 잘 읽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쩌면 읽는 것' ' . .

자체 만으로 훌륭한 묵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말씀은 인격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지 않더라도 우. ,

리는 만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사귐이 계속 이어져야 하겠지만 첫 만남부터 관계는. ,

시작됩니다.

말씀도 마찬가지 입니다 말씀을 처음 보는 시간에는 조용히 읽는 것만으로 충분히 역사합.

니다 말씀도 우리를 처음 만나면 탐색합니다 우리가 낯선 사람을 보면 그렇듯이 말입니다. . .

말씀이 빨리 역사하지 않는다고 자꾸 내 생각을 불어넣으면 말씀은 고유한 역사를 멈추고

맙니다.

고백할 때 역사하는 말씀' '

말씀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잘 이해해야 감정적 적용이 주는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말씀을 연구했다고 그 말씀이 힘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말씀이 서서히 우리를 다루.

게 하기 위해서는 연구하기보다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 심령의 쪼개짐이 더 중요합니다 우.

리가 심령을 고백할 때 말씀에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하루 생활에서 짧은 시,

간에 주어지는 큐티는 제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.

말씀은 역사를 이끌어 오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은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에 의.

한 것이라기 보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게 옳습니다 말씀을 연구해 온.

위대한 선배들의 목적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분들은 말씀에서 삶의 가.

치를 발견하고 영적으로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말씀을 문학의 산물로 보지 않고 단 한마디. ,

의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분들은 말씀은 연구한 것이 아니.

라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자기 자신을 연구했습니다 나아가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, .

한 역사를 연구한 것입니다 말씀을 잘 관찰하는 것과 같습니다. .



큐티는 말씀을 품고 사는 것' '

그러나 이런 말씀 연구는 큐티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만나는 방법에는 크게. 4

가지가 있습니다 설교 공동체 성경공부 개인성경공부 큐티 등 입니다 설교나 성경공부가. , , , .

말씀 앞에서 자신을 분석 연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큐티는 말씀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, , .

그 말씀이 하룻동안 나를 주장하도록 진지하게 고백하고 자신을 여는 것으로 큐티는 충분합

니다 그러므로 큐티는 성경말씀을 잘 읽는 것으로 시작해서 잘 읽는 것으로 끝난다고 해. ,

도 과언이 아닙니다.

저는 오늘 주어진 생명의 삶의 본문을 하루 백 번 읽기를 원하면서 새벽 큐티를 마쳤습니' '

다 시편 편에서 모두 절에 지나지 않은 다윗의 짧은 절규를 묵상하면서 망가지는 자신. 70 5

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것으로 그치기엔 너무 소중한 고백이었습니다. .

하루 일과 중 생활의 첫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고백하는 큐티를 가져봅

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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